
[보도자료] 올해 마지막 A매치, 쿠팡플레이에서 본다! 한국 vs 볼
리비아·가나 2연전 생중계
2025. 11. 3.

손흥민·김민재·이강인·‘센추리 클럽’ 이재성까지, 코리안 리거 총출동
브라질 격파 ‘남미 복병’ 볼리비아와 14일(금), 카타르 월드컵 리턴매치 가나와 18일(화) 격돌
2026년 FIFA 랭킹 포인트 획득 위한 마지막 기회
임형철 “수비적인 볼리비아를 상대로 공격 전환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쓰리백 전술 유지할지 주목”

2025. 11. 03 서울 – 쿠팡플레이가 축구국가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평가전, 11월 A매치 2연전을 생중계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이 오는 11월 홈에서 볼리비아와 가나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첫
경기는 11월 14일(금)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맞붙고, 이어 11월 18일(화)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
나와 격돌한다.

이번 2연전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FIFA 랭킹 포인트를 쌓을 마지막 기회다. 11월 발표 예정인 FIFA 랭킹이
조 추첨 시 최종 포트 배정의 기준이 되며, 상위 포트를 확보할수록 강팀과의 조 편성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첫 상대인 FIFA 랭킹 76위 볼리비아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상대 전적 1승 2무로 앞서 있지만,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다. ‘남미의
복병’으로 불리는 볼리비아는 지난 9월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 바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특히
브라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끈 19세 신예 미구엘 테르세로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선수로 꼽힌다.

FIFA 랭킹 73위 가나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강호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맞붙는 팀이다. 당시 가나의
단단한 조직력과 발빠른 역습에 패배했던 대표팀이 이번에는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나는 최근 북중미 월드컵 아프
리카 지역 예선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하며 여전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특히 토트넘 홋스퍼에서 맹활약 중인 모하메드 쿠두스는 대
표팀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핵심 선수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전에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대표팀 핵심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손흥민(LAFC),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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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05) 등 미국과 유럽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이어가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이 소속팀의 상승세를 대표팀
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A매치 100경기를 돌파하며 한국 축구의 18번째 ‘센추리 클럽’에 가입한 이재성은 대표팀의 중심축
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쿠팡플레이는 전문 해설진과 함께 경기의 흐름과 관전 포인트를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볼리비아전은 윤장현 캐스터, 이
근호 해설위원, 임형철 해설위원이 중계하며, 가나전은 양동석 캐스터, 이근호 해설위원, 장지현 해설위원이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선보인다.

임형철 해설위원은 볼리비아전에 대해 “브라질전 이후 홍명보 감독이 백쓰리 전술을 유지할지 주목된다”며, “수비적인 볼리비아를
상대로 공격 전환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이 대표팀 최다골 기록에 다가설 수 있을지, 오현규의 연속
득점 행진과 이강인,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쿠팡플레이는 각 경기 킥오프 1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프리뷰쇼’를 통해 경기 프리뷰와 예상 전술을 소개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당일 분위기에 맞춘 선곡을 통해 팬들에게 쿠팡플레이만의 색다른 재미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파트너인 쿠팡플레이는 모든 국가대표 A매치를 디지털 독점 생중계하고 있으며, 경기 종료 후 다시
보기 및 하이라이트 영상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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